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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plores educational approaches to enhance th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in era of super-aging society. It investigates the need for happiness-oriented education 

and analyzes the potential impact of Buddhist liberal arts education on students' development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course at D University.

[Contents] This study examines the happiness challenges fac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demand for happiness education. It also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Buddhist liberal arts 

education at D University and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Dialogue with Digital 

Buddha” course.

[Conclusions] First, university students had low well-being due to stressors like employment, 

academics, and relationships, with a high demand for practical educational solutions. Second, 

the Buddhist liberal arts courses at D University were lecture-based and exam-focused, failing 

to address students' needs. Therefore, participatory learning methods are needed. Third, the 

course helped students develop self-reflec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which improved life 

satisfaction. Buddhist liberal arts education was effective in enhancing students' well-being and 

person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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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시대, 청년층의 행복과 불교교양교육

장미란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초고령화시대를 책임질 대학생의 행복감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모색한다. 행복 추구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D대학의 불교교양교과목 운영사례를 바탕으

로 불교교양교육이 대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을 밝힌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청년층, 특히 대학생의 행복 문제를 진단하고, 행복 추구 교육의 필요

성과 이에 대한 대학생의 요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행복교육으로서 D대학 불교교양교육의 현

황을 검토하고 ‘디지털붓다와의 대화’ 교과목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불교교양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은 취업, 진로, 학업, 인간관계 등 생활스

트레스로 인해 주관적 행복감이 낮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둘째, D대학의 불교 교양교과목은 강의 중심의 이론적 접근과 시험 위주

의 운영방식이어서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업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형 학습 방식과 효과적인 운영전

략 도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불교교양교과목 운영결과에서 단순히 학문적 지식 습

득을 넘어,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를 통해 개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 형성

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전공 학습과 

진로 준비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불교교양교육이 학생들

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과 개인 역량 강화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불교교양교육, 행복교육, 행복감, 대학생,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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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문제, 특히 이들 삶의 행

복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의 인재 육성의 책무가 맡겨진 대학교육도 그 대상인 

청년층에 대한 이해, 행복한 삶 추구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행복하기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년세대의 문제는 그들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다른 세대와의 갈

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키기 때문이다(Lee, Yoo, & Lee, 2016: 122). 남녀 대학생 989명을 대상

으로 한 설문에서 행복지수(53.3%)보다 스트레스 지수(68.8%)가 더 높았고, 스트레스 요인이 

취업, 진로, 학업, 생활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3명만 자신 삶이 현재 행복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Hankyung, 2020. 11. 18.). 

청년 개념은 18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었으며(Ko, 2020: 210), 주로 미성숙한 소년기와 충분

히 원숙한 기성세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또한 세대를 사회학에서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함께한 시대의 상황 체험을 기반으로 공통의 의식을 갖는 비슷한 연령대로 정의

한다. 청년세대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취업자나 구직 준비자, 또는 평균적으로 초혼으

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인 20-35세 연령집단을 가리킨다(Yi, 2016: 239-240). 이 중에서도 특

히 본 논은 대학생 시기를 중심으로 한다.

청년층에 대한 연구는 세대간의 갈등, 통합세대 등의 논의에서 일부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

분이고, ‘초고령화’와 관련 연구도 노년층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년 관련 

행복 및 삶의 질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Oh, Goh, & Jeon, 2019: 101). 이에 본 논에서는 

초고령화시대를 책임질 청년층, 특히 대학생의 행복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대학생들의 행복한 

삶 살기에 불교교양교육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대학생의 ‘고(苦)’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해결 

방법 및 실천을 주요 학습목표로 한 ‘디지털붓다와의 대화’라는 D대학 일반교양 융복합(불교) 

영역의 교과운영(Chang, 2023: 240-244)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청년세대의 행복 추구 교육의 필요성

1. 행복하지 않은 청년들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현실은 여러 자료들에서 보여준다. 한국행정연구원

(2024)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2014-2023년 연령집단별 행복도 조사에서 20대 행복도의 추

이를 보면 50%대에서 2020년대 60%대로 상승하였지만, 전체 평균 대비 2022년을 제외하고 높

다. 그런데 이 행복도 결과는 조사시점 기준 행복했다고 느낀 사람들(0-10점 중 7점 이상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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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감안하면 행복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6점대로 평균과 같거나 0.1-0.3점 높지만 역시 낮았다. 

[그림 1] 20대의 ‘사회통합실태조사’(2024)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Figure 1]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in Their 20s: 

Findings from the 2024 Social Integration Survey

한국 청년의 삶에서 미래의 절망감과 목표달성의 불가능성으로 대변되는 통제권한의 부재가 

청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는데, 특히 만 19세-26세 청년세대의 행복도에 더욱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Han, Yim, & Kang, 2017: 115-116). 

청년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정도를 ‘디지털붓다와의 대화’ 교과목 수강생을 대

상으로 한 자가평가 결과가 중증도 스트레스군 이상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여 일상생활 스트

레스가 상당함을 보였다. 스트레스 정도는 4문항의 1-5점에 대한 평균값이 속한 스트레스군의 

결과가 <표 1>이다. 스트레스 정도의 4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생활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경험, 자신의 생활표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좌절한 경험,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낀 경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거나 

불안했던 경험,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잊은 경험이 있는가였다. 

자가평가 내용
개설 연도-학기(참여인원수)

2023-1 (23명) 2023-2(29명) 2024-1(28명)

스트레스 정도 

자가평가

고스트레스군 5 (21.7%) 15 (51.7%) 12 (42.9%)

중증도 스트레스군 13 (56.5%) 10 (34.5%) 7 (25.0%)

저스트레스군 5 (21.7%) 4 (13.8%) 9 (32.1%)

<표 1>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자가 평가

<Table 1> Self-Assessment of Stress Levels

*숫자: 명수(차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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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학기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생의 스트레스 또는 고민의 단편을 ‘현재 가장 큰 고민이나 걱정, 스트레스가 있다면 무엇이고 

이유를 묻는 질문의 응답에서 알 수 있는데, 다음에서 몇 가지를 나열한 것이 <표 2>이다.

개설

연도-학기
서술형 응답 내용 예

2023-1 ∙취업,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  ∙인간관계나 변화된 삶의 방식 적응  ∙건강문제

2023-2
∙취업에 대한 걱정, 불안감, 막막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잃어버린 자존감 회복  ∙건강

2024-1 ∙취업, 진로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걱정, 직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

<표 2> 스트레스 이유

<Table 2> Reasons for Stress

공통된 가장 큰 이유가 취업․진로․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었으며, 이 밖에 전공에 대

한 회의감, 학점이나 졸업작품, 건강, 인간관계, 자신감 부족, 자존감 회복, 일상에 대한 불만, 

변화되는 사회의 직업적․직무적 수요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을 들고 있다. 개인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생활스트레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와 성인 

초기의 단계에서 발달적 과도기를 경험한다. 입학 후 학업, 성적, 진로와 취업문제, 등록금 마

련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경험하며, 교수, 선후배, 동료 및 이성 관계 등 확대되고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대인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대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요인 중 진로와 취업, 학

업과 성적, 가치관의 순으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는 연구(Kim, 2022: 24)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

는 청년세대 마음의 중심 정서가 우울감이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정적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취업 문은 좁고 가진 것만큼의 성취를 누리기 어려운 세대이며 시기

적으로 학업 중이거나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때이고 부모로부터 분리 또는 독립하여 안

정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Koo & Gu, 2019: 

278-279).

대학생의 행복감과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탄력성의 상관 연구에서는 행복감은 생활스

트레스가 클수록 낮았는데 생활스트레스 중에서도 학업스트레스와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

이 가장 높았으며, 자기에 대한 긍정적 자기인식인 자아존중감과 탄력성이 클수록 높았다(Kim, 

2024: 80-81). 그런데, 자신이 꿈을 꾸는 것에 대해 진정성과 자기 확신이 모두 높은 집단이 

5.4%에 불과한 반면 둘 다 낮은 집단이 약 60%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세대의 취약성으

로 인해 불안감이 매우 높음을 시사해준다(Kim et al., 2017: 318).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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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학교육의 방향이 크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들이 적응해야 하는 학업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구분 근현대 미래

설립 국공립 대학, 사립대학 통합대학

특징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교육내용 교양, 세분화된 전문 지식 융복합 학습

교육방법 강의와 세미나 학습자 중심 수업

교수 연구, 교육, 산학협력 융합연구, 융합교육, 산학협력

학생 지식의 활용 지식의 창조 

목적 연구, 교육, 봉사 융합연구, 융합교육, 창조적 학습, 봉사

인재상 국가에 봉사하는 인재, 사회(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행위주체성을 지닌 융합 인재 

<표 3> 시대에 따른 대학의 특징(Lee & Park, 2024: 166)

<Table 3>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Across Different Eras

교육부의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2024: 13)에서 학과․전공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

공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추진으로 전문적인 지적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 체득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융합적이며 창의적인 지적 사유와 표출 능력을 중시하고 있

다(Chang, 2024: 352-353) D대학도 2025년 열린전공학부라는 무전공 입학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융합교육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Hankookilbo, 2024. 7. 25.). 또한 인간의 감성, 개성을 계발하

고 다른 존재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어울려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된다(Lee & 

Park, 2024: 173). 개인맞춤형, 핵개인화, 원자화된 한국인의 문화 성향 등을 말하는 한국사회에

서 디지털세대인 청년들은 이율배반적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래기술문명사회에서의 호모루덴스들의 놀이여행’ 교과목에서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한 네 

개 학기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모두 3점대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면 행복한가? 대부분의 내 연배들과 비교할 때, 나 자신을 생각

하면 행복한가? 대체로 늘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삶을 즐기

고 모든 것을 최대한 누리면서 산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체로 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우울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행복을 맘껏 누

리며 사는 것 같지도 않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네 문항에 대

한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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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학기(응답자수)
강의주제 범주 2023-1 (32명) 2023-2 (24명) 2024-1 (28명)

정신건강과 행복 19 (59.4%) 21 (87.5%) 18 (64.3%)

정의와 평등, 자유 6 (18.8%) 5 (20.8%) 8 (28.6%)

뉴노멀사회와 소통 3 ( 9.4%) 1 ( 4.2%) 5 (17.9%)

디지털플랫폼사회와 자아정체성 11 (34.4%) 8 (33.3%) 5 (17.9%)

인간의 감정과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삶 20 (62.5%) 11 (45.8%) 12 (42.9%)

전 생애주기와 갈등 6 (18.2%) 1 ( 4.2%) 2 ( 7.1%)

<표 5> 강의 주제 범주 선호도 

<Table 5> Preferences for Course Topic Categories

*숫자: 인원수(차지비율%) *2개까지 중복응답 허용

개설 년도-학기 (응답자수) 2022-1 (62명) 2023-1 (56명) 2023-2 (29명) 2024-2 (30명)

주관적 행복감 3.90 3.75 3.52 3.82

<표 4> 주관적 행복감

<Table 4> Subjective Well-Being

*숫자: 평균 5점 척도 

네 학기의 주관적 행복감 평균이 3.75점으로, ‘내 삶 행복하기’가 참 어려움을 말해주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이 행복한 삶을 사는 문제에 대해 대학교양교육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D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이 기초지식 배양, 풍부한 지

식 함양, 문화적 소양 육성, 자주적 학습 습관 배양을 통해 자유롭고 관용적이며 창의적인 인

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교육목적(Dongguk University Main Page, 2024. 10. 19.)과도 

부합한다.

2. 행복한 삶의 길라잡이에 대한 욕구

청년세대는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제적 효율과 현재의 즐거움과 행복을 중점적으로 추

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ong & Baek, 2018: 58). 또한 성공적 미래를 위한 몰입보다 현재 일

상의 안정과 여유, 변화와 혁신․문화와 여가의 균형잡힌 삶 추구, 아끼고 저축하기보다는 원

하는 경험과 소비를 지향한다(Oh, 2018: 14-15). 

청년층은 자신들의 행복 추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삶에서 힘든 것들의 이유와 해결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 이는 ‘디지털붓다와의 대화’ 교과목의 강의 주제 범주와 순서를 강

의소개 첫 주에 수강생의 설문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데, 그 선택 경향과 이유에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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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행복’이 2023년 1학기에 근소차로 2순위가 되었을 뿐, 3학기 동안 월등하게 가

장 관심을 가지는 범주임이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관심도가 높은 범주가 ‘인간의 감정과 사회

적 인간으로서의 삶’이다. 두 범주는 다른 범주들에 비해 매우 개인적이며 일상생활과 가장 밀

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강동기와 ‘정신건강과 행복’에 관심 이유에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배움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문항

개설

연도-학기
서술형 응답 내용 예

수강동기

2023-1 ∙불교적인 깨달음과 사회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023-2

∙나의 행복을 위한 가치관 형성

∙정신건강과 힐링 주제가 좋아서, 나의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고치고 싶어서

∙나 스스로에 대해 더 탐구하는 학기를 보내고 싶어서,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2024-1
∙스트레스관리법을 잘 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고민해보기 위해

∙바쁜 대학생활을 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삶을 위해 

강의주제 

범주선택

이유 중

정신건강과 

행복관련

2023-1

∙행복해지는 방법, 현대사회에서 힘들기 때문에 행복과 안정, 평안과 감정

∙스트레스 관리법, 각자의 휴식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나에 대한 성찰, 사회적 나와 내면의 나를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시간 갖고싶어서

2023-2

∙행복에 대해 배워보고 싶어서

∙정신건강과 행복 나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단 생각에서

∙자기이해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2024-1
∙타인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 좀 더 명확히 알고 그 행복을 찾아가 보고 싶다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정신건강과 행복 위해 자존감 높이는 방법

이 수업을 

계기로 

스스로 

해답을 

얻고 

싶은 것

2023-1

∙마음의 평화와 행복감을 얻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역량 기르고 싶어서

∙삶의 태도를 배우고 싶어서, 힘든 일을 겪어도 이겨내는 법을 알고 싶어서

∙내면의 자아정체성 확립, 내면의 고민에 대해 스스로 찾고 싶어서, 스스로 더 믿고 단단

해지고 싶어서, 진짜 나를 찾고 싶어서

2023-2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스트레스 최소화하고 과업해내는 방법 찾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성격 변화시키기

∙고(내면의 고통)을 지혜롭게 해소, 자존감 찾기, 나에 대해 이해하기

2024-1

∙취업이나 힘든 일 있어도 긍정마인드로 행복하게 사는 태도를 배우고 싶다

∙나를 돌아보고 마음의 평안과 함께 진정한 나와 나의 행복을 찾아보고 싶다

∙나를 잘 아는 게 제일 어려운 일 같아서 나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여유 갖는 것

<표 6> ‘정신건강과 행복’ 범주 관심 이유

<Table 6> Reasons for Interest in the ‘Mental Health and Happiness’

3개 학기의 각각의 내용을 보면, 수강동기는 가치관의 형성, 정신 건강과 힐링, 자기 탐구, 

스트레스 관리,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이며, ‘정신건강과 행복’ 범주의 선택이유는 행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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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스트레스 관리법, 불안 해소 방법, 자기 성찰과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을 알고 싶어

서이며, 스스로 얻고 싶은 해답으로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감, 행복하게 사는 법, 자아정체성의 

확립, 자기 이해, 자존감 찾기, 감정 관리, 내면의 고통 해소, 긍정적 태도, 스트레스 관리 등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자신이 어떠한 상태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닌 자

기자신에 대한 고민과 내 삶에서의 괴로운 문제에 대한 인지와 함께 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청년층의 행복교육과 불교교양교육 

1. 행복 관련 D대학의 불교교양교육 현황

D대학의 불교 관련 교양교과목은 2024학년도 공통․일반교양 교과목 수가 총 22개가 개설

되었으며, 2023학년도 개설 교과목과 대비해볼 때(Chang, 2024: 359-360 <표 3> 참조) 3개가 

미개설이고 명상 관련하여 2개가 신설된 것이 확인된다. 2024학년도 개설 불교관련 교양교과목

의 개요 중에서 주요 단어 몇 가지씩을 추려보면 <표 7>과 같다.

불교관련 강의계획서의 강의개요에서 추출한 단어를 보면 삶의 행복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는 교과목 수는 22개 중에서 8개 정도이다. 그리고 몇몇을 제외하고는 운영내용을 보

면 대체로 이론 중심의 지식 습득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는 경향을 띤다. 2023학년도에 개설

된 교과목의 강의비율과 평가요소를 더해서 판단해 보면, 강의비율이 70%이상이 52%로 과반

수가 넘고, 평가요소가 시험 포함이 76%로 주로 강의식과 시험 평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

(Chang, 2024: 361)이 이를 반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2024학년도 개설된 교과목 운영방식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강의식과 시험 평가방식이 감소되지는 않았다. 이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키워드 ‘불교교육학’으로 추출한 연구동향을 분

석하였는데, 1970년대-2020년대의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총 173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윤리․도덕․의미․수행․사상 등으로 추상적이었다. 초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중심성 

지수가 높은 키워드 순으로 나열하면 의미․마음․실천․이론․개념․죽음․수행․인식․명

상․자아 순으로 수행과 명상, 도덕과 죽음과 같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

는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불교교육학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il et al., 2024: 11-14)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말하자면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교과목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관적 행복감은 

지식 전달과 시험의 운영방식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학습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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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의개요 중 추출 단어

불교와 인간 불교, 삶, 고통, 행복, 가르침, 긍정적 변화, 통찰

자아와 명상 Ⅰ, Ⅱ 자아, 성찰, 가치관, 명상, 회복탄력성, 행복

지혜와자비명작세미나 필독서, 발표, 토론, 팀기반학습, 삶, 불교, 통찰

만해의 생애와 사상 만해 한용운, 생애, 사상, 동국인의 정체성

만해와 불교의 민족운동 만해, 근대불교, 민족운동

만해와 근대지성 만해 한용운, 사상, 활동, 근대 지성인

근현대고승열전 근현대 큰스님, 행적, 사상

21세기생명생태철학 생명관, 자연관, 생태학, 진화론, 과학혁명, 뇌과학

오리엔탈리즘과 불교 오리엔탈리즘, 서구중심주의, 불교, 문화적 편견, 불교

인간과 로봇의 공존시대 AI, 로봇, 도덕적 공존, 윤리적 쟁점, 가치체계, 인간다움

불교와 스토리텔링 불교, 삶의 지혜, 경쟁, 현대인, 혜안, 자기성찰, 미래

로봇의 행복, 인간의 행복 인류발전, 보편적 가치, 권리의 확장, 인권, 동물권, 행복

인도불교이야기 인도철학, 힌두철학, 인도불교, 초기불교 철학적 해석학

행복학의 인문학적 문제들 행복, 삶의 범주, 실천적 지혜, 인문학, 합의점 지혜

현대요가와 자기이해 현대요가사, 요가, 자기 계발

템플스테이 자기성찰, 내면발견, 힐링, 명상, 휴식, 행복, 삶의 여유

명상, 레벨업 마음챙김, 스트레스 완화, 우울증, 삶의 질, 자기연민

동남아시아와 불교문화 남방불교,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일본, 문학, 그리고 불교 일본문화, 일본불교, 일본불교문학, 희곡, 소설

미래기술문명사회에서 호모루덴스들의 놀이여행 노동, 여가, 놀이체험, 자아성찰, 호모루덴스적 삶, 행복

디지털전환시대, 삶의 변화와 불교휴머니티 첨단기술, 불교, 인간다움, 가치관, 삶의 태도, 행복

디지털붓다와의 대화 청춘, 갈등, 행복, 불교적 접근, 삶의 지혜, 내면성찰

<표 7> 2024학년도 불교 관련 교양교과목의 강의개요 중 단어

<Table 7> Keywords from 2024 Buddhism-Related General Education Courses

의한 경험이 뒷받침되었을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좋은 삶을 위한 행복교육의 방향은 행복이 

주관적 만족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더라도 자기 이해가 강조되며 삶의 의미의 발견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한 삶의 의미는 논의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론적 학습보다 활동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삶의 고통에 대한 스스로 해

결할 방법을 찾기 위한 활동으로 먼저 자신의 삶을 통찰하고 내 삶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극복 

여부 관찰이라는 고통에 대한 삶의 가치관 성찰을 통한 자기 이해, 비경쟁적 토의, 상담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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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의 진행이 필요하다(Kang, 2024 : 121-123)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2. 불교교양교육을 통한 행복세포 만들기 

종교교양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고 대학생활과 졸업 이후 행복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제언한다(Kim, 2020: 

145) 청년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심리․정서적 특성의 주관적 요인이 컸으며, 그 중에서 

취업 청년집단의 경우는 일자리 만족도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Kim, 2018: 238). Z세대

(1995년생 이후)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여가)의 양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Min & Park., 2023: 137). 청년들의 행복은 스스로의 자아개념, 직무 만족, 건강, 사람에 대한 

신뢰와 주변 환경의 안전 순으로 영향받음을 확인하여(Seo & Kim, 2016: 106-107), 자아개념, 

즉 주관적 감정이 행복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개념이 행복감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되며 긍정적 자아인식이 행복감의 다른 영향 요인인 환경적 또

는 심리적 진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여(Kwak & Kim, 2024: 

176), 긍정적인 자아 인식이 주관적 행복감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초기성인기(대학생, 취업자 또는 구직 진입자)의 행복감 변수는 스트레스 정도, 자아 개념:정

서적 안정도, 건강, 자살충동정도, 10년 후 생활수준 기대였으며,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 정도가 

낮을수록, 정서적 안정도, 건강, 10년 후 생활수준 기대 지표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예측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이 중 대학생 시

기에 유일하게 ‘시민의식:조금 비싸더라도 정치, 윤리, 환경 등에 좋은 상품을 선택한다, 사회단

체나 정치단체에서 활동한다’, ‘자아개념:도전정신’, ‘학업능력’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초기 성인기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개선 및 유지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함을 말한다(Shin & Won, 2024: 461-462). 

대학생의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의 관계 연구에서는 의미있는 정적 관계를 나타

냈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이 행복감을 촉진시키고, 마음챙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

지고 이것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된다(Lew, 2024: 287). 또한 마음챙김 교양수업에

서 마음챙김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의미있게 향상되었다는 결과에서 힘든 자신의 감

정과 기분을 마주 대하는 시간을 통해 불안하거나 무기력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한다(Lew, 2023: 225). 이처럼 청년들

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들이 짊어진 삶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스스로 고통의 원인을 찾도록 자기자신의 성찰과 자기 이해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활동이 주관적 안녕감 또는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디지털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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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의 대화’ 교과목 만족도와 학습성과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서술하고자 한다. 세 개 

학기의 마지막 시간에 동일 질문으로 조사하였는데, 응답들의 평균이 5점 만점에 4점 중반대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대학생이 저마다의 고(苦)를 자아성찰, 자기 이해, 학습, 

토의, 실천적 경험 등에 의해 스스로 해소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자신에게 어떠한 영

향을 주었는지는 서술형 응답에서 그 효과성이 드러난다. 

여기서 각 질문의 응답 평균이 세 학기 중에서 2023년 2학기가 평균이 가장 높고, 2014년 1

학기 평균이 가장 낮은 이유는 스트레스의 정도(<표 1> 참조)와 취약성 정도의 차이, 취업․진

로․졸업․미래 불안감 가중․자신감 위축 등 스트레스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교양 특성상 3, 4학년이 주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수업 초반에 스트레스 정

도가 높고 스트레스 관리에 취약할수록 자기자신과 관련된 영향력, 문제해결력, 학습성과 만족

도 등이 높았으며, 1학기보다는 2학기가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중중도 스트레스군’ 이상은 

2023-1 78.2%, 86.2%, 2024-1 67.9%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양호하다’ 이상이 

2023-1 60.9%, 2023-2 65.5%, 2024-1 71.5%였다.

자가평가 내용
개설 연도-학기(참여인원수)

2023-1 (23명) 2023-2 (29명) 2024-1 (28명)

스트레스 취약성 

자가평가

스트레스 대처 

가능 조건 갖추고 있다
2 (8.7%) — 5 (17.9%)

대체로 양호하다 12 (52.2%) 19 (65.5%) 15 (53.6%)

다소 취약하다 9 (39.1%) 8 (27.6%) 6 (21.4%)

상당히 취약하다 — 2 (6.9%) 2 (7.1%)

극도로 취약하다 — — —

<표 8> 스트레스의 취약성에 대한 자가 평가

<Table 8> Self-Assessment of Vulnerability to Stress

*취약성 분류내용은 20문항의 0-4점의 합이 속한 군 

1) 자기 이해와 경험을 통한 자기 변화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행복감을 아우르는 개념인데, 자신의 인지과정을 

성찰하고 조정하는 능력의 촉진이 이에 기여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 발견을 위한 노력이 행복

감을 경험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메타인지를 높여 안녕감을 얻도록 개선하

는 방법으로 성찰적 실천 참여활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점검하면서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키워 부정적 경험과 정서로부터 회복하도록 돕고 성장을 통해 안녕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제안한다(Kim & Lee, 2024: 595). 특히 대학에 다니는 20대가 10대, 40대에 비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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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개설 

연도-학기
평균 관련 서술형 응답내용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변화 

또는 

영향여부

2023-1 4.35

∙건강과 행복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

다  ∙자주적인 사람이 되었다

∙가치관에 영향은 아니지만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가치관의 변화보다는 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올바른 가치관의 기준이 더욱 

확고해졌다  ∙정신적으로 많이 건강해졌다

2023-2 4.36
∙낙천적으로 변했다  ∙생활습관도 변화가 있었다

∙나 스스로를 삐딱한 시선이 아닌 조금 더 이뻐해 보고자 한다

2024-1 4.19
∙자기 성찰과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내 삶을 사랑하고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 해결 

방법 찾기 

또는 계기나 

동기부여 

여부

2023-1 4.54

∙과제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고민하며 삶의 고민들을 

해결하고 진로를 정했다

∙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며 고민을 많이 찾았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으니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질적인 자괴감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나를 돌아보고 아끼는 시간이 늘어서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다

2023-2 4.61

∙오픈프로젝트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 것처럼 앞으로 또 다른 문제도 풀어나

갈 수 있을 것 같다  ∙고민 해결이 수월해졌다

∙삶의 고민을 해결할 순 없지만 자신감과 응원을 북돋아주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고 정확한 해결이유의 실천이 도움되었다

2024-1 4.33

∙불안감을 인정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갈등하는 나에게 많은 짐을 덜어주었다

∙내 문제와 고민의 해결방법 찾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모든 고민 해결은 아니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찾은 것 같다

수업이 

전반적으로 

자기자신에게 

도움되었는가 

여부

2023-1 4.62

∙정신건강을 높이고 마음 편하게 먹는 부분에서 가장 도움이 컸다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커졌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감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를 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힐링시간이었다. 대학에서 얻고 싶었던 생활적

인 깨달음을 얻었다

2023-2 4.79
∙나를 알고 돌이켜보는 것

∙마음이 평온해졌다, 마음이 건강해졌다

2024-1 4.56

∙나의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는 방법 배울 수 있었다

∙지금껏의 모든 강의 중 나를 파악하는 데 가장 도움되는 수업

∙대학 와서 늘 과제와 수업에 쫓기느라 정작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없었던 것 같다. 온전히 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나에

게 큰 도움이 되었다

<표 9> 자기 이해와 실천 경험을 통한 자기 변화

<Table 9> Self-Transformation Through Self-Understanding and Practical Experience

*응답자수: 2023-1(26명), 2023-2(28명), 2024-1(27명). *평균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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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추구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의미 추구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안녕감에 

긍정적 효과를 증폭시킨다는 결과를 보였다(Kim & Park: 73). 20대의 자기 성찰적 활동 경험이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키고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자기정서의 이해․정서 활용 등의 정서지능이 자율성․인생의 목표․개인적 성장․자

아성장 등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여 대학생들의 높은 정서적 능력이 행

복감의 증진과 성공적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Jeong & Kim, 2024: 315, 317). 이

는 자아성찰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자기 변화가 자존감․자신감 등과 내 삶의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보여주는 응답 결과내용이 <표 9>이다.

‘가치관과 생활 변화 또는 영향’에 대한 질문의 세 학기 평균은 4.30점이며, 가치관 변화까지

는 아니나 적지만 영향은 있었고, 생활면에서 진로선택․생활습관․삶의 문제 대한 사고와 시

각․자주적 또는 낙천적 면․자기자신에 대한 너그러움 등에 변화를 가져와 긍정적 영향을 주

었다고 하였다. ‘삶의 고민 해결방법 찾기 또는 계기나 동기여부’ 질문에 대한 평균은 4.50점이

며, 진로 결정․고민들에 대한 문제해결능력과 자신감, 자존감 향상, 고민해결 방법 찾고 실천 

계기 마련 등을 답해주었다. ‘자기자신에게 준 영향력 여부’ 질문의 평균은 4.66점이며, 정신건

강 향상․긍정적 사고로 변화․자기성찰과 자기이해, 자기성장의 계기․마음의 평온, 불안감과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배움․나를 위한 힐링시간 등으로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일련의 

서술형 응답에서 15주간의 짧으면 짦고 길다면 길다고 할 한 학기 동안의 자발적이고 자기주

도성에 의한 학습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로 대변되는 자기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관찰하고 해소방법을 고민하며 스스로 찾은 방법을 실천해보는 경험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자신에 대한 자각과 함께 마음의 안정, 문제해결력,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력과 자신감 등이 자신의 세포들에 스며들 듯이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발적

이고 능동적인 행위는 청년들의 내면에 이러한 시간들을 원하고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였다.

2) 스스로 행복 찾기 길라잡이로서의 불교교양교육

학습성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하였으며, 2023년 1학기 4.69점, 2023년 2학기 4.79점, 2024

년 1학기 4.44점이었다. 2024년이 전년도의 학기들에 비해 낮은 이유는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

이 전년도 두 학기에 비해 높았던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 또한 만족 이유로 ‘실천과제들을 진

행할 때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한 한기 정말 만족스럽게 보냈다’, ‘어

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방향성과 의욕을 실어준 것 같다’, ‘실천과제 과정이 내적 성장을, 이론 

강의가 다양한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어서 좋았다’, ‘나를 좀 더 알아갈 수 있었고 스트레스 해

소방법을 찾음’ 등을 서술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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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개설

연도-학기
평균 관련 서술형 응답내용 

학습에 의한

나의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 여부

2023-1 4.65

∙막연한 스트레스 대해서만 생각해보았는데,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나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어 좋았다

∙해결을 위해 문제원인 파악이 먼저인데, 그런 과정 없이 무작정 

해결하려던 저를 원인 파악으로 이끌어줬다고 생각한다

∙감정은 감춰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감정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고 나아가 정신건강, 신체건강, 디지털플랫폼 세계를 주체적

으로 관리하려는 의욕이 생겼다

2023-2 4.71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큰 변화가 있었다

∙내 삶에 아주 직접적인 부분을 고민하게 해 주었다

∙관심 있던 나의 고민도 해결되었고, 관심 없던 분야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성장했다

2024-1 4.44

∙당장의 고민은 물론 앞으로 맞이할 고민들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진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해되고 납득되니까 해결방법을 알 수 있었다

<표 10> 나의 고(苦) 해결 길라잡이로서의 학습 효과

<Table 10> Learning Outcomes as a Guide to Resolving My Suffering

*응답자수: 2023-1(26명), 2023-2(28명), 2024-1(27명). *평균 5점 척도

행복교육의 효과를 묻는 ‘학습(배움)에 의한 문제해결 여부’ 질문의 평균은 4.60점으로, 청년

의 삶에서 행복감을 얻는 데에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얻었다. 스트레스 원인 분석, 스트레스 

해소 또는 관리하는 힘 향상, 타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 형성,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고력 형성 

계기, 진로에 대한 고민 어느 정도 해소 등을 응답 이유로 들었다.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의 행

복감, 심리적 안녕감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행복교육을 매우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자기 이해와 자존감 회복, 스트레스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힘이 생기는 자기변화는 

‘디지털붓다와의 대화’ 교과목(Chang, 2023: 246-247)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전공능력 향

상에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설문 결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주도성의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와 과제물에 학습의욕 고취에 도움되었는가’ 질문에는 5점 척

도로 2023-1 4.62점, 2023-2 4.82점, 2024-1 4.44점으로 세 학기 평균 4.63점의 응답결과를 통해

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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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7명) 2023-2(13명) 2024-1(27명)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92.2 76.9 77.8

전공능력 향상 68.0 69.2 74.0

<표 1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전공능력 향상 효과

<Table 11> Effects of Improvement i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ajor Competency

*그렇다 이상 응답 비율(%)

학생들의 삶의 질 또는 태도의 향상을 위한 교육의 가치는 공교육의 ‘종교학’ 교과에서도 논

의된다. 종교교육 중심이 종교라는 주제에 대해 지식 전달 차원이어야 하는지, 지적 능력 신장

보다 삶의 태도를 중시하는 교육 중심이어야 하는지의 논쟁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삶과 종교’ 교과서로 도입될 예정이라는 연구(Kim, 2024: 3)에서 알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따

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종교의 역할과 교육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면이라

고 생각한다. 

행복감은 삶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느꼈으며, 행복한 사람일수록 

과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덜 받고 학업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련의 결과들에서 알 

수 있었다. 삶의 의미와 스트레스 사이에서 행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말하자면, 나 자신 또는 내 삶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근원적으로 파고듦에서 비롯된 

자기 성찰과 인정 및 이해, 고민 해결을 위한 실천적 경험 등의 과정이 자존감, 자신감, 행복감 

등의 형성과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공 등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년층의 행복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전생애 발달 측면에도 영향을 주

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극복과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대처방식과 삶의 가치

관이 형성되도록 하여 이후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Cho, 2021: 285-286, 

289-290)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학기 말에 행복도가 증가하고 수업 목표 달성도, 학습내용의 이해수준, 수업활동의 유

용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나타냈고, 학생들이 삶과 행복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

으로 변화되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지속적인 학습경험, 목표지향적 활동의 실천이 행복 증

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응답에서 행복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지식적 학

습이 아닌 활동적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Lee, 2022: 146-147)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와 같이, ‘디지털붓다와의 대화’라는 세 학기의 불교관련 교양교과 운영결과와 더불어 여

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대학생을 위한 행복교육의 가치와 필요성, 적극적인 교육적 적용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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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통계청 조사에 의거해 한국은 곧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 시대로, 이르면 연말, 2025년에 

전반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The Kyunghyang Shinmun, 2024. 7. 12.) 본 

논은 초고령화 시대를 책임질 청년층, 특히 대학생의 행복 추구의 중요성과 불교교양교육에 행

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으며, ‘디지털붓다와의 대화’ 교과목 설문결과와 관련 연구물들

을 기반으로 하였다. 첫째, 청년들은 취업, 진로, 학업, 인간관계 등 생활스트레스가 심하고 주

관적 행복감이 낮았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행복감을 얻고 싶은 욕구와 관심이 크고 이

를 위한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D대학의 행복 관련 불교교양교과목으

로 예상되는 수가 적고 이론 중심의 지식 습득 위주의 강의와 시험 중심인 운영방식으로 파악

되므로 미래 인재 역량 향상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의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과 

효과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불교교양교과목 운영을 통해 학습과 함께 괴로운 삶의 

문제들을 자아성찰과 자기이해, 과제를 통한 실천, 토의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자기 변화와 자

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과 자신감을 얻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향상되

었으며, 전공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에도 스스로 원인을 찾고 해

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육, 특히 

불교교양교육이 특히 책무로서 그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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